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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도‧아세안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
자유무역협정(FTA) 개선방향 모색

- 산업부·국제통상학회 공동 「제3차 신 자유무역협정 전략토론회(포럼)」

  역동적으로 성장 중인 세계 1위의 인구 대국 인도 및 세계 5위 경제권인 

아세안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 개선 협상 전략 수립이 

가속화된다.

 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방문규, 이하 산업부)는 11. 2.(목)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

인도 및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 개선 쟁점(이슈)을 점검하고 협상 전략을 모색하기 

위해 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제3차 신 자유무역협정 전략토론회(포럼)를 

개최하였다.

  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은 ‘10년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 확대(‘09년 121억 불 

→ ‘22년 277억 불, 약 2.3배)에 크게 이바지해 왔으나, 비교적 낮은 자유화 

수준(인도 측 품목 기준 67.9%, 수입액 기준 66.6%)을 고려 시 시장개방의 수준을 

높여나갈 여지가 크다.

 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 또한 ‘07년 발효 이후 교역 규모를 3배 이상 확대하며

(‘06년 610억 불 → ‘22년 2,074억 불) 아세안이 우리의 제2 교역 동반자(파트너)로 

성장하는 데 이바지해 왔으며, 디지털 등 새롭게 등장하는 규범들을 반영할 

수 있도록 기존 자유무역협정을 상향 조정(업그레이드)할 필요가 있다.
  

  송백훈 국제통상학회장은 “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은 상품‧서비스 분야 

시장개방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, 인력이동 확대 등 인도 측의 

새로운 관심 사항을 고려하여 자세히 대응할 필요”가 있으며, “한-아세안 

자유무역협정 또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 발효 등 변화된 통상 

환경을 고려하여 개선 협상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.”라고 강조하였다.

  산업부는 오늘 토론회(포럼)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여 앞으로 인도, 

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 개선 협상 전략 수립에 참고하는 한편, 우리 산업계 

및 이해관계자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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